
“문화로 하나 되는 동포사회…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 확인”

- 재외동포청장, 4월 5일 ‘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’ 참석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‘온정

나눔 상호문화 대축제’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

중요성을 강조했다.

 ㅇ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,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

참여했다.

 ㅇ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, 전통 공연과 문화

단체·예술가 공연,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.

 

□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, 

참여자들은 문화·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.

□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“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

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며, “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

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,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

다”고 밝혔다.

 ㅇ 또 “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

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”고 

말했다. 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

기회를 늘리고,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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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 행사 사진 4부.  끝.

담당 부서
재외동포청

귀환동포정착지원과

책임자 과  장 이창원 (032-585-3280)

담당자 주무관 김은혜 (032-585-3287)


